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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2017년 초부터 ‘택시 표시등’에 상업용 광고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행정자치부(이하 행자부)는 택시업계 종사자를 지원

하고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 진흥을 지원하기 위해 대중교

통수단인 택시의 표시등을 활용한 ‘디지털광고 시범사업 

고시안 변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우선 시범지역

으로 대전을 선정, 2018년 6월말까지 제도를 운영하고 평

가 및 보완 등을 거쳐 사업 규모를 결정하기로 했다.

기존 고시에는 택시 표시등 디지털 사용광고 표준모델

에서 정한 기준에 따른 시범사업만을 허용했지만, 택시업

계의 규제완화 요구와 연구기관의 의견 수렴을 통해 행자

부는 시범사업 고시안을 변경키로 했다. 이에 따라 △규격

(L110㎝×H46㎝×W30㎝ 이내) △재질(알루미늄 또는 폴

리카보네이트) △부착(택시상판 볼트 체결 또는 안전용 캐

리어 방식 선택) △화면 지속·전환시간(화면 지속시간 최

소 1분 이상 화면 전환시간 최대 2초 이하) 등 설치기준을 

보다 완화하고 세분화했다. 다만 택시 표시등 디지털 사

용광고가 교통안전과 도시경관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주·야간 시간대 디지털광고물의 휘도 기준을 강화하고 교

통안전공단의 안전도검사 승인과 디자인심의를 사전에 거

치도록 했다.

이번 개선과 관련 심덕섭 지방행정실장은 “2018년 6월 

30일까지 대전에서 시행되는 시범사업의 평가 결과를 근

거로 향후 사업 규모를 검토해 나갈 예정”이라며 “어려운 

경제 여건이지만 신매체 옥외광고 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로 일자리 창출과 관련업계 종사자에 대한 활력을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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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택시 표시등’ 상업용 광고


